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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심리상담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의 경험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이 수행한 질적분석과 

기계를 활용한 텍스트 기반 분석이 제시하는 관점의 상호보완성을 탐색하고자 텍스트 마이닝 분석과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결과를 비교하였다. 보호종료 후 심리상담

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 10명(남3, 여7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심층면담 자료에 대해 TF-IDF 분석과 

LDA 토픽모델링을 실시하고, 이를 선행 CQR결과와 체계적으로 대조하였다. 분석 결과, 두 방법론은 

자립준비청년의 상담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 주제에서 높은 수렴성을 나타냈다. 공통적으로 도출된 주요 

영역은 정서적 어려움, 관계 및 생활 스트레스, 상담자와의 상호작용, 정서적 지지 경험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CQR-텍스트 마이닝 비교 분석은 동일 자료에 대한 두 방법론의 차별적 기여를 보여주

었다. CQR이 참여자의 주관적 의미와 경험의 깊이를 포착하여 상담관계의 질적 측면과 내적 성찰 과정

을 드러낸 반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CQR에서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상담 회기 수, 지원방식

과 같은 상담의 구조적 조건과 보호종료 경과 기간에 따른 맥락적 차이를 주요 내용으로 도출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해석 중심 접근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이 서로를 보완･교차 점검함으로써 동일 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결과는 정성적 질적 분석과 텍스트 기반 

패턴 분석이 서로 다른 층위의 정보를 제공하며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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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보호자의 부재, 학대, 경제적 곤란 등의 이유로 가정 내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동은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성장하게 되며,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스스로 자립을 시작해야 한다. 이들

은 과거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렸으나, 2021년부터는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보

건복지부, 2021, 07. 13.). 매년 약 1,000~2,0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체계를 떠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 수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

고 있다(권봉목 외, 2021).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이후 돌봄 체계에서 독립하며, 정서적･경제

적･사회적 기반이 급격히 약화된 상태에서 성인기 초기의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은 

주거 불안정,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고립감, 관계 단절 등 여러 위험요인을 동시에 경험하며, 이러한 

어려움은 높은 수준의 정서적 취약성과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이정우, 이소연, 2023; 

황종인, 김장회, 2021). 실제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 후 3~4년차에 자

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일반 청년 대비 현저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또한, 보호종료 이후 초기 수년 동안은 우울･불안･대인

관계 어려움 등의 어려움이 빈번히 보고되며, 심리･정서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 역시 제한되는 경

우가 많다(김지선, 2021; 이정애, 정익중, 2020). 이는 자립지원체계의 정서적 지지 기능 강화와 

더불어 정서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권봉목 외, 2021). 이러한 맥락에

서 심리상담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 안정, 관계적 지지 확보, 자기이해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개입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심리상담 개입이 자립준비청년에게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심리상담에서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요인이 상담 참여와 상담에 대한 만족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상담 경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들은 주로 소규모 자립준비청년 내담자 대상 질적 연구 

(손수민 외, 2024; 이정우, 이소연, 2023), 특정 치료 기법 사례 연구(신재은, 최광현, 2024), 자립

준비청년 상담 효과성 및 상담 경험에 대한 혼합 연구(최해연, 백지성, 2024), 자립준비청년을 상

담한 상담자 관점 연구(이정우 외, 2023) 등이 있다. 이들을 고찰해보면 공통적으로 자립준비청년

에게 심리상담이 중요한 개입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내담자 관점 연구들은 자립준비청년이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상담을 시작하며,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이해와 

상처 회복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손수민 외, 2024; 이정우, 이소연, 2023). 심리상담 효과성 연

구에서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 감소,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감 향상 등의 긍정적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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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최해연, 백지성, 2024). 이러한 연구들은 자립준비청년 심리상담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

지만, 여전히 이들의 복잡한 상담경험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방법론적 한계를 가진다.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을 보다 심층적이고 다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내러

티브의 맥락을 넘어서는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연구자의 해

석적 관점을 통해 중요한 주제를 도출했으나, 참여자들의 실제 발화에서 반복되는 언어적 패턴이

나 잠재된 구조는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 또한, 보호종료 이후 시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개인

적 상황과 심리상담 경험이 다르게 보고되었으나(이정우, 이소연, 2023), 이러한 시기별 차이가 

상담 접근성, 회기 구조, 상담자와의 상호작용과 어떻게 연결되어 상담 경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여전히 부족하다. 나아가 어떤 요소가 상담 참여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단일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적 다각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전통적 질적 연구 방법과 새로운 분석 기법을 결합한 

혼합적 접근법이 제안된다. 심리상담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방법은 평정팀 간 합의와 감수자의 검토 과정을 

통해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서･관계･내적 경험과 같은 치료적 의미를 풍부하게 포착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Hill, 2012). 그러나 CQR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일단 시간과 노동이 많이 

요구되고, 8~15명의 소규모 표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험의 전체적 구조나 집단 간의 

차이를 탐색하기 어렵다. 또한 평정팀 간 합의 과정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

하고 연구자의 연구 초점이나 해석적 관점이 개입될 수 있다. 예컨대, 연구자가 특정 이론적 배경

을 가지고 있을 때 데이터에서 해당 이론과 부합하는 주제를 우선적으로 도출하거나, 팀원 간 합의 

과정에서 주도적 연구자의 관점이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CQR의 영역 중심 범주화 방식

은 개별 영역을 구분하는 데는 유용하나, 영역 간 숨겨진 연결고리나 참여자 언어에서 반복되는 

미묘한 패턴을 놓칠 수 있다. 가령 ‘상담자 관계’와 ‘정서적 변화’를 별개 영역으로 분류할 때, 두 

영역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상담 및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면담 발화나 상담기록의 언어적 패턴을 자동 추출하

는 텍스트 마이닝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김하선 외, 2023; 박세린 외, 2024; 박해선 외, 2023; 

Atkins et al., 2012; Tanana et al., 2016).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은 문서 내 단어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여 핵심 개념을 추출하는 데 유용하며, 

대규모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Ramos, 2003). 예를 들어, 상담 

대화록의 치료적 기법 사용을 TF-IDF로 추출해 상담자의 개입 패턴과 내담자 반응 간 관계를 검

증한 연구에서는 특정 단어의 반복 사용이 치료 동맹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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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Goldberg et al., 2020). 또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토픽 모델링은 

잠재된 의미 구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법으로,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주제나 언어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Blei et al., 2003). 부부상담 대화록을 LDA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인식하

지 못했던 갈등의 잠재적 패턴과 치료과정의 의미 있는 주제들을 발견하였고(Atkins et al., 2012), 

1,553개 심리치료 세션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LDA 분석이 인지행동치료, 정신역동치료 등 서로 

다른 치료 접근법을 높은 정확도로 분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Imel et al., 2015).

최근 연구에서는 기계 기반 텍스트 분석이 인간 연구자의 코딩과 비교했을 때 높은 재현성과 

빠른 처리 속도를 보이며, 심리상담 연구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제안되었다(Imel et al., 2015). 

또한, 질적 분석과 텍스트 마이닝을 병행하거나 비교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두 방법의 분석 결과가 

상당 부분 수렴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될 경우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Abram et al., 2020; Gillies et al., 2022, Towler et al., 2023).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

은 질적 분석과 텍스트 마이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과의 수렴성을 검토하거나, 두 방법의 개

념적 통합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주로 초점을 두어 왔으며, 동일한 심층면담 자료에 두 분석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분석 결과를 직접 비교･대조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CQR처럼 인간 연구

자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 질적 분석 결과와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도출된 언어적 패턴을 동일 자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각 방법이 포착하는 경험의 층위와 정보의 성격을 검증한 연구

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한편, 텍스트 마이닝은 반복되는 단어와 패턴을 도출해내는데 강점을 지니는 반면, 정서적 미

묘함, 임상적 의미, 언어의 맥락 해석 면에서는 한계가 있고, 단어 빈도와 패턴만으로는 경험의 

깊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힘들다(Steinbrenner et al., 2025). 즉, 텍스트 마이닝은 ‘무엇이 반복되는

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지만, ‘왜 그러한가’와 ‘그것이 가지는 임상적 의미’ 에 대한 해석은 여전

히 인간 연구자의 영역이다. 

따라서 상담경험을 심층적이면서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기반 질적 분석

(CQR)과 텍스트 마이닝을 결합한 혼합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정

서적 취약성, 관계적 고립, 생활 적응상의 어려움, 상담 진입 방식, 보호종료 이후의 시간 흐름 등

이 이들의 심리상담 경험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동일한 면담자료를 기반으로 한 

CQR과 텍스트 마이닝의 비교 분석은 이들의 상담 경험을 보다 다층적으로 조망하는 데 의미 있

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교 연구는 향후 유사한 심리상담 연구에서 질적분석과 

텍스트 마이닝을 함께 활용하는 다분석 접근(multimethod)의 장점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심리상담 분야에서 동일한 면담자료를 대상으로 인간 기반 질적 분석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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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기반 텍스트 분석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며, 국외에서도 제한적으

로 시도되어 왔다. 이에 본 접근은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동일한 심층면담 자료에 대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

시하고, 기존 분석 및 출판된 합의적 질적 연구(CQR)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심리

상담 경험을 분석하는 통합적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어, 첫째, CQR과 텍스트마이닝은 어

떤 공통적 주제와 차별적 발견을 보이는가? 둘째, 두 방법의 통합적 활용은 어떻게 상호보완적으

로 기능할 수 있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손수민 외(2024)가 수행한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에 대한 CQR연구와 동

일한 심층면담 전사본을 활용하였다. 참여자들에게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후속 연구 가능성 및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를 재차 받아, 심층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자는 (사)한국국제기아대책

기구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하는 상담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 중 연구참여에 동의

한 10명이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일반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내용

인구학적 특성
연령 만 22-29세

성별 남성 3명 / 여성 7명

보호 경험
보호유형 가정위탁 8명 / 그룹홈 2명

보호종료 후 경과기간 2년 이내 4명 / 3~4년 3명 / 5년 이상 3명

상담 경험
보호종료 후 상담 경험 처음 경험 7명 / 1~2회 경험 3명

참여 상담 회기 수 5회기 3명 / 8회기 1명 / 10회기 6명

심층면담 면담 방식 2명의 연구진과 참여자 1명의 1시간 30분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전체 면담 전사본에서 면담자의 발화를 제거하고, 참여자의 발화만을 추출하

여 42,094개 단어의 단일 텍스트 파일로 구성하였다. 이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서 면담자 문장의 

간섭을 제거하고, 자연어 기반 의미 패턴을 정확히 추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참고로, CQ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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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활용된 심층면담 자료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수집된 

자료로, 상담내용이나 익명성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은 제외되고 분석되었다.

또한 CQR 분석에서 심층 면담의 분위기나 참여자의 비언어적 요소 등을 파악하기 위해 포함

했던 <끝음을 올리며>, <음>, <… 5초 침묵>과 같은 특수 표기와 비언어적 반응은 텍스트 기반 

분석에서는 의미적 정보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제거하여 전처리 효율을 높였다.

2.1.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Excel과 한글 분석에 강점이 있는 Textom24를 활용하여 다음 절차로 

수행하였다. (1) 유사어 통합의 과정으로 ‘상담자분’, ‘상담사’, ‘선생님’, ‘상담선생님’은 모두 ‘상담

자’로 통일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준비청년’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개

념의 분산을 방지하고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단순 반복되는 “네”, “맞아요”, 

“아”은 의미 분석 기여도가 낮다 판단하여 불용어 처리하여 삭제하였다. (3) 한국어 비정형 텍스트 

처리에 적합한 Textom의 MeCab-IMC 분석기를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품

사를 추출한 뒤, ‘이거’는 ‘상담’으로, ‘알고’, ‘싶었’은 ‘알고싶은’ 등 대명사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표현은 원문의 맥락을 확인하여 수정하였다. (4) 상담 경험을 묻는 면담 특성상 ‘상담’, ‘생각’, ‘얘

기’, ‘상담자’, ‘말씀’ 등 과도하게 빈번한 단어는 변별력이 낮아 해석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2. 분석방법

전처리가 완료된 자료는 Textom24기반의 LDA 알고리즘을 활용해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

다. LDA생성 모델은 데이터에 나타난 토픽의 유사성에 따라 단어를 배치하고 반영하게 된다.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에 나타난 언어적 경향성과 주제 구조를 탐색적으로 파악하

고, 동일한 자료에 대해 수행된 CQR 분석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두 방법의 방법론적 상호보완 가

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자료를 기반으로 일반화 

가능한 패턴을 도출하기보다는, 동일 자료 내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구조와 분석 결과의 해석 가능

성에 초점을 두고 LDA 분석을 적용하였다.

먼저, 최적의 토픽 개수 선정을 위해 토픽 구성의 일관성 점수(Coherence score)를 산출하였

다. 일관성 점수는 자료 안에서 단어 간 연결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Chang et al., 2009), 

점수가 높을수록 구성된 단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토픽이 잘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홍이빈, 

진미경, 2022). 본 연구에서는 토픽 개수를 3개부터 10개까지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며 분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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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수가 4개일 때 Coherence 값이 -4.42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LDAvis

를 활용한 시각화 결과, 토픽 수 4개 조건에서 토픽 간 중첩 영역이 비교적 적고 각 토픽이 명확히 

구분되는 양상을 보여 해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각 토픽에 가장 높은 확률로 할당된 

상위 30개 단어를 검토하여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상담 경험과 관련된 의미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질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략적 지표와 정성적 검토를 종합하여 최종 토픽 수를 4

개로 결정하였다. LDA파라미터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되는 설정을 참고하여(박귀화 외, 2021; 손

혜선, 2024; 조준오, 2018), 알파값은 0.1, 베타값은 0.01로 설정하였고, 샘플링 반복 횟수는 1000

회로 설정하여 모형의 안정적 수렴을 도모하였다.

한편 집단 간 언어 패턴 비교 분석을 위해 동일한 참여자 자료를 기준으로 (1) 보호종료 경과 

기간(2년 이내, 3~4년, 5년 이상), (2) 상담 만족도(만족, 불만족) 집단을 구분하여 TF-IDF단어 

가중치를 비교하였다. LDA가 자료 전반의 잠재적 주제 구조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TF-IDF는 집단별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단어 사용을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분

석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에 나타난 언어 패턴의 공통성과 차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 10명의 상담경험 면담 자료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전체 데이터의 토픽 구조와 더불어 보호종료 이후 경과 기간별, 상담 만족도별 언어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동일 면담자료를 활용한 손수민 외(2024)의 CQR 결과와의 비교

를 통해 분석 결과 간 유사성과 차별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토픽모델링에서 도출된 주요 토픽

[표 2]는 전체 참여자 10명의 LDA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이다. 토픽명은 유사도 점수가 높은 

핵심어를 기반으로 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여 부여하였고, 이렇게 도출된 토픽명은 다음과 같다. 

① 정서적 어려움과 현실적 부담 속에서 상담을 요청하게 된 배경, ② 관계, 생활 스트레스와 이를 

상담에서 표현하고 대처해가는 과정, ③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자기 이해의 경험, 

④ 지원받은 상담의 구조적 조건과 그 안에서 경험된 정서적 지지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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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LDA 분석을 통한 토픽 산출 결과

토픽명 키워드

1. 정서적 어려움과 현실적 

부담 속에서 상담을 요

청하게 된 배경

마음(0.015), 문제(0.01), 고민(0.009), 힘든(0.009), 일(0.009), 모르는(0.009), 도움

(0.008), 좋은(0.008), 5회기(0.008), 상황(0.008), 회기(0.008), 진행(0.008), 처음(0.007), 

심리검사(0.007), 친구(0.007), 나(0.007), 시간(0.007), 해결(0.006), 자비(0.006), 많은

(0.006), 이해(0.006), 10회기(0.006), 현실(0.005), 경험(0.005), 직장(0.005), 지원

(0.005), 아쉬운(0.005), 신청(0.004), 혼자(0.004), 상처(0.004)

2. 관계, 생활 스트레스와 

이를 상담에서 표현하고 

대처해가는 과정

감정(0.014), 도움(0.012), 마음(0.012), 처음(0.011), 좋은(0.01), 없는(0.009), 많은

(0.009), 고민(0.008), 힘든(0.008), 상황(0.008), 시간(0.008), 느낌(0.008), 부모(0.008), 

하나(0.007), 심리(0.007), 친구(0.006), 문제(0.006), 일(0.006), 연장(0.006), 5회기

(0.006), 이해(0.006), 경험(0.006), 진행(0.005), 필요(0.005), 회사(0.005), 해결(0.005), 

감정표현(0.005), 만약(0.005), 피드백(0.005), 정도(0.005)

3.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자기 이

해의 경험

문제(0.012), 마음(0.011), 고민(0.01), 대화(0.009), 5회기(0.009), 느낌(0.009), 친구

(0.008), 없는(0.008), 자체(0.006), 경험(0.006), 자신(0.006), 처음(0.006), 진행(0.006), 

정도(0.006), 좋은(0.005), 전문(0.005), 성향(0.005), 설명(0.005), 시간(0.005), 10회기

(0.005), 다른(0.005), 상태(0.005), 나(0.005), 심리검사(0.005), 정보(0.005), 기억(0.005), 

이해(0.005), 만약(0.005), 지원(0.005), 반응(0.005)

4. 지원받은 상담의 구조적 

조건과 그 안에서 경험

된 정서적 지지 및 한계

도움(0.017), 고민(0.013), 시간(0.013), 문제(0.013), 처음(0.012), 진행(0.01), 해결(0.01), 

느낌(0.009), 5회기(0.008), 상담센터(0.008), 상태(0.008), 공감(0.007), 마음(0.007), 10회

기(0.007), 혼자(0.006), 일(0.006), 부모(0.006), 이번(0.006), 대화(0.005), 좋은(0.005), 

많은(0.005), 감정표현(0.005), 감정(0.005), 3회기(0.004), 신청(0.004), 전문가(0.004), 모

르는(0.004), 2회기(0.004), 1회기(0.004), 영향(0.004)

3.1.1. 토픽 1. 정서적 어려움과 현실적 부담 속에서 상담을 요청하게 된 배경

첫 번째 토픽은 ‘마음’, ‘힘든’, ‘고민’, ‘상황’, ‘문제’, ‘현실’, ‘직장’, ‘지원’, ‘신청’, ‘자비’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토픽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상담을 신청하게 된 배경에 정서적 어

려움과 더불어 현실적･환경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특히 ‘힘든’, ‘고민’, 

‘마음’은 지속적인 정서적 부담감을 나타내며, ‘직장’, ‘현실’, ‘지원’, ‘자비’와 같은 단어는 상담 접

근성, 경제적 부담, 서비스 조건 등이 경험의 중요한 일부임을 시사한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상

담 진입 경험이 단순히 심리적 어려움뿐 아니라, 구조적인 제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3.1.2. 토픽 2. 관계･생활 스트레스와 이를 상담에서 표현하고 대처해가는 과정

두 번째 토픽은 ‘감정’, ‘부모’, ‘친구’, ‘회사’, ‘상황’, ‘문제’, ‘감정표현’, ‘도움’, ‘해결’, ‘피드

백’ 등이 핵심어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이 일상적 관계(부모, 친구, 동료)와 사회적 요구(직장, 

학교, 시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상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스트

레스는 상담을 통해 감정 표현, 감정 명명, 피드백을 통한 조망 등으로 이어지며, 참여자들은 이를 

‘도움’, ‘해결’ 경험으로 인식하였다. 즉, 상담은 이들의 관계적･생활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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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대처를 돕는 공간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3.1.3. 토픽 3.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자기 이해의 경험

세 번째 토픽은 ‘대화’, ‘설명’, ‘반응’, ‘전문’, ‘자신’, ‘기억’, ‘이해’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형성

되었다. 참여자들은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설명, 반응)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으며, 자신

의 감정이나 과거 경험을 다시 이해하는 과정을 보고하였다. 또한, ‘전문’, ‘설명’과 같은 단어는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의 맥락을 보여준다. 이 토픽은 상담 관계가 자기 이해의 촉진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1.4. 토픽 4. 지원받은 상담의 구조적 조건과 그 안에서 경험된 정서적 지지 및 한계

네 번째 토픽은 ‘1회기’, ‘5회기’, ‘10회기’와 같은 구체적인 회기 수, ‘상담센터’, ‘신청’, ‘전문

가’ 등 상담 제공 구조를 나타내는 단어가 높은 비중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

서 상담의 구조적 요소가 하나의 독립적인 의미 축으로 드러났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도

움’, ‘공감’, ‘혼자’, ‘모르는’ 과 같은 단어는 상담 안에서 경험한 정서적 지지를 반영하면서도, 이러

한 지지 경험이 제한된 회기 수와 지원방식이라는 구조적 조건과 함께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현실

적 한계 인식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즉,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 정서적 위안을 경험했지만, 

지원받은 상담의 회기를 충분히 더 이어가기 어렵거나,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기에는 구조적

으로 제약이 존재한다는 인식 또한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토픽은 지원받은 상담의 제도

적･환경적 조건이 참여자의 경험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3.2.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와 CQR 분석 결과 간 비교

[표 3]는 토픽모델링 분석과 CQR 분석을 통해 도출된 영역과 범주를 매치한 결과이다. 토픽 

모델링과 CQR 결과 간의 비교 결과, 두 방법론은 자립준비청년의 상담 경험을 포착하는데 전반적

으로 높은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각 방법론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차별적 결과를 나타냈다.

3.2.1. 공통적으로 포착된 핵심 심리상담 경험

먼저, 상담 진입 동기의 복합성이 두 분석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CQR 분석의 영역 1 ‘상담

을 신청하게 된 계기’와 토픽 1의 ‘정서적 어려움과 현실적 부담 속에서 상담을 요청하게 된 배경’

은 모두 자립준비청년이 정서적 고통과 현실적 제약을 동시에 경험하며 상담을 찾게 되었음을 보

여준다. 특히 ‘마음’, ‘힘든’, ‘고민’과 같은 정서 표현과 ‘직장’, ‘현실’과 같은 현실적 맥락이 함께 



48  창의융합연구(Journal of Creativity and Convergence) Vol. 5, No. 2

나타난 점은 이들의 상담 동기가 단일하지 않고 다층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관계적 어려움이 상담의 주요 작업 영역 중 하나임이 확인되었다. CQR분석의 영역 2

의 범주 ‘가족 또는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사회적 상황에서 대처의 어려움, 생존을 위한 현실

적 고민이 중심이 되는 자립 후의 삶’, ‘어려움을 공유하고 의논할 어른의 부재’ 범주와 토픽 2의 

‘관계･생활 스트레스와 이를 상담에서 표현하고 대처해가는 과정’은 모두 부모, 친구, 직장 동료와

의 관계 문제가 심리상담을 찾게 된 어려움이자 핵심적으로 다뤄진 주제 중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두 분석 모두에서 ‘감정표현’, ‘피드백’, ‘해결’ 등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상담이 단순한 

정서 표출을 넘어 자신과 관계 패턴의 이해와 변화를 촉진했음을 시사한다.

상담자와의 치료적 관계가 변화의 핵심 기제로 작용한 점도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CQR분

석의 영역3 ‘상담자와의 관계 경험’, 영역5 ‘상담 후의 변화’와 토픽3의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자기 이해의 경험’은 공통적으로 상담자와의 대화, 반응, 공감적 이해가 자기 성찰

을 촉진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문’, ‘설명’, ‘이해’와 같은 키워드는 상담자의 전문성이 신뢰 형성

과 치료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나타낸다.

3.2.2. 차별적으로 포착된 핵심 심리상담 경험

참여자들의 언어 사용 패턴의 특징이 텍스트 마이닝에서 더 명확히 드러났다. 토픽 모델링은 

‘5회기’, ‘10회기’, ‘상담센터’와 같은 상담의 구조를 칭하는 용어들이 참여자들의 발화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함을 포착하여 이를 토픽으로 도출하였지만, CQR 분석 결과에는 상담의 구조가 독립

적인 영역이나 범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제한된 회기 수에 대한 반복적 언급은 자립준비청

년에게 상담의 지속성, 회기의 수가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실제 참여자들의 

의식 속에서는 상담의 구조적 조건이 경험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으나, 참여자들의 경험을 범주화

하는 CQR 분석에서는 상담의 구조가 독립적 영역보다는 맥락적 정보로 처리되었기 때문으로 보

인다.

또한, CQR은 심리상담 경험의 과정적 측면을 더 깊이 있게 포착하였는데, 일례로 CQR 분석

의 5영역 ‘상담 후의 변화’ 영역에서는 긍정적 사고의 증가와 자기 이해의 변화, 일상에서의 대처 

및 행동 변화 등 보다 세밀한 과정이 기술되었다. 반면, 토픽 모델링은 이러한 상담 과정의 단계나 

흐름보다는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함께 사용했는가를 기준으로 형성된 주제를 보여주었다. 이는 

두 분석 모두 영역과 토픽에 대한 명명을 할 때는 인간 연구자가 이를 의미화하나, 핵심주제의 기

반이 되는 기초자료를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두 방법론의 결합은 자립준비청년 상담 경험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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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텍스트 마이닝이 분석한 객관적･구조적 패턴과 CQR이 분석한 맥락적･해석적 깊이는 상호 

검증과 보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토픽 모델링을 통해 추출된 상담의 구조

적 조건(회기 수, 접근성, 비용)이 단순한 외적 혹은 배경적 요인이 아닌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일 수 있다는 발견이다. CQR에서는 영역 6에서 ‘다양한 지원과 연계의 통합적 

접근을 기대’로 해석되었던 내용이 토픽모델링에서는 보다 구체화되어 도출되었다. 토픽 4에서 ‘1

회기’, ‘5회기’, ‘10회기’가 ‘도움’, ‘공감’과 함께 묶인 것은 심리상담의 구조적 제약과 정서적 경험

이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비가 아닌 지원을 받아 5회기 혹은 10회기 심리상담을 무

료로 진행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있어 회기 수 제약은 단순히 단기상담에 대한 아쉬움을 넘어 본인

의 경제적, 심리정서적 상황 그리고 지지차원의 부재 혹은 제약이라는 현실을 상기하는 주요 경험

적 맥락이었을 것이다.

표 3 토픽모델링과 CQR영역

토픽명 토픽과 CQR 영역 및 범주와의 매칭

토픽 1. 정서적 어려움과 

현실적 부담 속에서 상담을 

요청하게 된 배경

영역1. 상담을 신청하게 된 계기

-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느낌

- 어린 시절의 역경, 자립 후 막막한 홀로서기와 같은 보호 및 자립과 관련된 어려움을 느낌

- 자기 이해를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낌

- 정서적 돌봄, 진단, 조언 및 해결책 제공과 같은 상담 개입에 대한 기대를 가짐

토픽 2. 관계, 생활 

스트레스와 이를 상담에서 

표현하고 대처해가는 과정

영역2. 자립준비청년 내담자의 다양한 특성

- 가족 또는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 사회적 상황에서 대처의 어려움

-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고민이 중심이 되는 자립 후의 삶

- 어려움을 공유하고 의논할 어른의 부재

영역5. 상담 후의 변화

- 긍정적인 사고의 증가와 편향된 사고의 재정립을 경험함

- 대처능력과 자기 조절력의 향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경험함

토픽 3.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자기 이해의 경험

영역3. 상담자와의 관계 경험

-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상담자와 적절한 상담기법을 활용한 개입을 긍정적으로 경험함

- 자립준비청년 내담자를 대하는 상담자의 준비도, 역량, 태도에 따라 달라졌던 상담경험

영역5. 상담 후의 변화

- 자기이해 수준의 증진과 자신을 바라보는 양상의 변화를 경험함

- 부정적 감정의 해소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

토픽 4. 지원받은 상담의 

구조적 조건과 그 안에서 

경험된 정서적 지지 및 한계

영역 6. 자립준비청년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제안

-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과의 연계와 같은 통합적 

접근을 기대

- 상담자의 상담역량 및 다문화적 감수성의 강화

3.3. 그룹 간 TF-IDF 분석 결과

LDA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와 CQR의 영역 및 범주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것에 더해, C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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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는 사례 수가 제한되어 시도하지 않았던 보호 종료 후 기간별 그리고 상담만족도 별 단어 

사용 패턴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3.3.1. 차별적으로 포착된 핵심 심리상담 경험

보호종료 후 경과 기간에 따라 단어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로 나타낸 결과

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가독성 및 핵심 단어의 의미 해석에 집중하기 위해, 전체 단어 

목록이 아닌 TF-IDF 가중치 상위 25개의 단어목록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우선 2년 이내 집단에서는 ‘도움’, ‘마음’, ‘감정’, ‘부모’, ‘혼자’, ‘해결’, ‘감정표현’, ‘힘든’, ‘기

억’, ‘상처’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TF-IDF 값을 보이며 빈번하게 언급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정서적 혼란과 외로움(혼자, 부모, 마음, 감정표현, 상처), 초기 적응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시도로서의 심리상담(처음, 신청, 고민, 해결, 요청), 정서 지지에 대한 상담 경험(마음, 좋은, 이해, 

공감) 등이 상대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보호종료 직후에 자립준비청

년의 정서적 기반이 취약할 수 있고, 관계 단절과 고립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심리상

담에서 주되게 다루어 졌음을 의미한다.

보호종료 후 3~4년 집단에서는 ‘문제’, ‘시간’, ‘고민’, ‘상황’, ‘학교’, ‘현실’, ‘심리검사’, ‘해결

책’, ‘5회기’, ‘자비’ 등 현실 적응과 문제해결 중심의 단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생활 및 현실 적응과 관련된 고민(문제, 상황, 시간, 고민)이 보다 전면화되고, 동시에 자기 

이해 및 심리적 고찰에 대한 관심(심리검사, 이해, 공감)이 함께 언급되는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결이 필요한 시기의 특성상 상담에 대한 구체적 요구(해결책, 연장, 

자비, 5회기)의 키워드도 함께 언급되는 양상이었다. 이는 보호종료 후 2년 이내의 집단에서 나타

난 ‘정서 중심’의 주제가 3~4년 집단에서는 구체화된 ‘문제 해결 중심’으로 관심사와 상담내용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보호종료 후 5년 이상 집단에서는 ‘회사’, ‘고민’, ‘친구’, ‘대화’, ‘10회기’, ‘전문’, ‘환경’, ‘행동’ 

등 사회적 기능과 관계 중심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보였다. 이 집단에서는 직장 및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 역할과 관계 경험(회사, 친구, 대화, 환경)이 자주 언급되었으며, ‘전문’, 

‘전문가’, ‘상담센터’, ‘지원’과 같이 전문적 상담 지원에 대한 언급도 함께 관찰되었다. 이에 보호종

료 후 5년 이상 집단에서는 자립 초기의 정서적 혼란보다는 사회적 적응과 관계 유지에 대한 어려

움과 그에 대한 대처가 상담의 주요 동기이자 상담의 주요 내용이 될 가능성이 시사된다.

요약하면, 자립준비청년의 상담 경험에서 보호종료 후 2년 이내는 정서 안정, 3~4년은 현실

적 문제 대처, 5년 이상은 사회적 기능 및 관계 적응 및 대처 단계로 심리상담 경험의 구조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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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각 집단의 사례 수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일

반화된 단계 구분이라기보다는 소규모 탐색적 분석에서 관찰된 언어 사용의 경향으로 해석할 필요

가 있다.

[2년 이내] [3~4년] [5년 이상]

그림 1 보호종료 후 기간별 TF-IDF 워드 클라우드

표 4 보호종료 후 기간별 TF-IDF 단어목록

2년 이내 3~4년 5년 이상

순위 단어 TF-IDF 순위 단어 TF-IDF 순위 단어 TF-IDF

1 도움 78.778 1 문제 63.984 1 회사 66.162

2 마음 75.681 2 시간 47.900 2 고민 63.981

3 감정 68.540 3 마음 46.240 3 진행 62.507

4 부모 68.295 4 고민 45.569 4 친구 59.925

5 문제 65.865 5 5회기 43.668 5 처음 59.576

6 해결 60.986 6 이해 41.771 6 많은 58.197

7 처음 60.986 7 심리 41.589 7 10회기 56.666

8 혼자 60.986 8 자비 37.309 8 상담센터 51.889

9 감정표현 60.171 9 심리검사 36.947 9 일 51.677

10 진행 56.428 10 도움 36.610 10 좋은 51.200

11 5회기 55.914 11 하나 36.044 11 대화 50.351

12 힘든 55.543 12 상황 35.298 12 전문 49.345

13 나 52.248 13 현실 34.809 13 느낌 49.328

14 고민 51.642 14 해결책 33.322 14 힘든 48.395

15 없는 50.471 15 연장 32.777 15 도움 47.273

16 좋은 50.471 16 상태 32.777 16 시간 44.454

17 시간 49.068 17 일 31.669 17 없는 44.295

18 친구 48.363 18 느낌 31.270 18 5회기 44.218

19 일 47.927 19 공감 31.091 19 회기 43.232

20 신청 47.204 20 친구 30.498 20 문제 43.232

21 관계 44.882 21 기대 28.991 21 그룹홈 43.005

22 요청 43.994 22 학교 27.982 22 주제 43.005

23 상처 42.953 23 좋은 27.847 23 지원 41.959

24 가족 42.674 24 자체 27.734 24 경험 40.800

25 자신 42.643 25 일주일 26.658 25 마음 4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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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상담 만족도 별 비교

상담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담 전에 참여자들에게 만족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선택하

도록 하였고, 1~3점을 불만족 그룹으로, 4~5점을 만족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상담에 만족한 그룹 

5명과 불만족한 그룹 5명의 단어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로 나타낸 결과는 [그

림 2]와 같다. 또한 TF-IDF 가중치 상위 25개의 단어목록은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상담 만족 그룹에서는 ‘도움’, ‘이해’, ‘감정표현’, ‘공감’, ‘좋은’ 등 정서적 지지 경험과 

상담자와의 연결을 나타내는 단어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상담 안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주관적 경험이 많고(도움, 이해, 감정표현, 공감), 관계적 단어가 많은 특징도 보였다(친

구, 회사, 혼자). 상담 회기와 과정에 대한 맥락(5회기, 10회기, 처음, 진행)과 문제, 해결에 대한 

언어가 함께 등장(문제, 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정서 단어보다는 이해 받는 정서 단어 

중심으로 표현되었다(마음, 감정표현, 공감). 요약하면, 상담에 만족했다고 보고한 참여자들은 관

계적 지지 경험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고, 문제와 고민이 존재하였지만 상담자와의 연결, 정서의 

공유, 회기 진행에 대한 긍정적 수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만족 그룹에서는 ‘부모’, ‘상황’, ‘일,’ ‘시간’ 등 외부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된 단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정서 단어의 양은 많으나 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수 관찰되었다(힘든, 불편, 아쉬운, 모르는). 또한, 상담자, 상담센터, 전문가에 대한 정

보와 이에 대한 요구를 보였고(설명, 정보, 전문가, 상담센터), 상담 회기를 횟수 중심으로 언급하

나, 상담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부재해 상담자와의 유대감이 만족집단에 비해 다소 적은 것

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상담에 불만족했다고 보고한 참여자들은 ‘부모, 일, 상황, 시간’과 같이 상

담 외부의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을 주로 언급하였다. 또한 부정적 정서 단어가 많고 ‘도움, 이해’와 

같은 단어가 적어 심리상담을 통한 지지 경험은 적게 나타났으며, 상담 과정의 명확성, 전문성에 

대한 기대감 등도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인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만족] [불만족]

그림 2 상담 만족도별 TF-IDF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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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담 만족도별 TF-IDF 단어목록

만족 불만족

순위 단어 TF-IDF 순위 단어 TF-IDF 순위 단어 TF-IDF 순위 단어 TF-IDF

1 문제 110.954 14 회사 68.994 1 고민 91.458 14 나 57.361

2 도움 109.737 15 고민 68.930 2 시간 90.276 15 진행 57.259

3 친구 100.712 16 10회기 66.353 3 마음 77.219 16 느낌 56.049

4 마음 93.887 17 일 65.230 4 부모 72.140 17 집 53.480

5 처음 89.430 18 회기 64.076 5 힘든 69.15 18 처음 52.146

6 5회기 80.742 19 느낌 63.402 6 문제 69.141 19 관계 49.507

7 진행 79.947 20 경험 62.259 7 상황 68.666 20 주제 49.507

8 많은 78.855 21 심리 61.674 8 일 66.214 21 3회기 49.237

9 이해 74.335 22 하나 61.406 9 5회기 63.322 22 설명 49.215

10 해결 72.893 23 감정 61.167 10 대화 62.238 23 정도 48.093

11 혼자 72.085 24 모르는 61.167 11 심리검사 58.574 24 성격 46.320

12 좋은 70.837 25 상태 59.951 12 감정 58.451 25 설명 49.215

13 감정표현 70.449 13 좋은 58.384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을 보다 다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동일한 면담 

자료에 대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선행 CQR 분석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기계 

기반 분석의 타당성과 두 분석 방법의 상호보완적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방법은 전

반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었으나, 각 방법론이 포착하는 의미의 초점에서는 차이도 존재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 기반 질적 분석과 텍스트 기반 기계 분석을 통합해 활용하는 접근이 자립

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을 보다 입체적･다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는 질적 연구 결과에 기계분석 결과를 보완적으로 결합할 때 해석적 타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Imel et al., 2015; Howes et al., 2014; Steinbrenner et al., 2025).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 마이닝과 CQR 분석이라는 두 방법 모두 자립준비청년의 상담경험에서 공통된 

핵심 구조와 주제를 포착하였다. (1) 정서적 어려움과 현실적 부담을 배경으로 상담에 참여하고, 

(2) 관계 및 생활 스트레스와 감정 경험을 상담에서 다루며, (3)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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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증진되고, (4) 상담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를 경험한다는 흐름이다. 이러한 높은 수렴은 두 

분석방법이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주제를 일관되게 포착했

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정서적 취약성, 관계･생활 

맥락, 상담자와의 관계, 자기 이해는 두 분석방법 모두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난 공통 요소

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이정우, 이소연, 2024). 또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마음’, ‘감정’, ‘느

낌’, ‘도움’, ‘혼자’, ‘공감’ 등의 단어가 모든 토픽에서 매우 높은 확률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립준

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이 정서 중심적이었음을 CQR보다 더 강하게 정량적으로 드러내는 결과이

다. 이는 정서조절과 감정표현의 필요성, 상담 관계에서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

는 동시에, 실제 심리상담이 이러한 정서적 요소를 중심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둘째, 텍스트 마이닝에서만 독립적으로 도출된 ‘상담의 구조적 조건(회기 수, 상담센터, 지원

방식, 전문가)’은 CQR 분석 결과와 구별되는 핵심 발견이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있어 상담의 

제도적･환경적 조건이 경험의 배경이 아닌 핵심 경험 그 자체라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 면담 전반

에서 1, 2, 3, 5, 10회기와 같은 회기 수, 지원, 신청, 센터, 전문가 등의 단어가 정서 경험이나 상담 

내용과 동일한 비중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는 이번 면담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이 경험한 

심리상담이 ‘무료로 제공된 서비스’, ‘제한된 회기 수’ 등의 상담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구조적 

요소 자체가 상담 경험의 핵심 일부이자 다양성과 복잡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CQR분석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측면이 주로 맥락 정보로 활용되었으나,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서는 참여자의 언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패턴을 바탕으로 이를 독립적인 주제로 식별해

냈다. 이는 기계 기반 분석이 자연 언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구조적 요소를 더 민감하게 포착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상담지원정책의 한계와 조정 필요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물론, 

본 연구는 참여자 10명의 심층면담 자료를 활용한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어 상담의 구조

적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2024년

부터 시작된 정부의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에게 8회기 내외의 무료상담을 제공

하지만(보건복지부, 2025), 회기 수가 제한되어 있고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 및 제출해야 하는 행

정 절차의 부담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0회기 내외의 제한된 회기의 무

료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및 경제적 자립 여건과 심리사회적 어려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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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고려할 때, 8~10회기만으로는 충분한 개입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제안된다(이정우 

외, 2023; 이정우, 이소연 2023; 홍혜교, 2017).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상담의 구조는 자립준비

청년 내담자의 경험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이보나, 정

익중, 2023). 따라서 상담 회기 수를 보호종료 시기 또는 개인별 필요도에 따라 조정하거나, 사례

관리 기반의 맞춤형 회기 구성이 필요하다는 실천적 함의가 제안된다. 특히 현행 5~10회기 내외의 

무료 상담 지원 정책은 초기 정서적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별 상담 필요도에 따

른 추가 회기 지원의 유연성 부족은 참여자의 상담 지속성과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에는 보다 대규모 표본을 활용한 연구, 상담 회기 수에 따른 효과성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상담의 

구조적 조건이 상담 지속성과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가

적 근거가 축적될 때, 개별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회기 구성을 고려하는 정책적･실천적 제언 

역시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CQR분석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호종료 후 경과 기간과 상담 만족도 수준에 따

른 집단별 TF-IDF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보호종료 이후의 경과 시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

의 상담 경험의 초점과 언어적 표현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보호종료 2년 이내 집단에서는 ‘정서적 

혼란’, ‘상처’, ‘처음’, ‘신청’, ‘지원’ 등의 단어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보호 종료 직후의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제도적 의존도가 큰 시기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장정은, 전종설, 2018). 보호

종료 후 3~4년 집단에서는 ‘일’, ‘시간’, ‘비용’, ‘심리검사’, ‘이해’, ‘해결책’ 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초기 정서적 안정 이후 현실적 자립 과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단계를 짐작하게 한다(양은

별 외, 2017; 이태연 외, 2019). 실제로 이 시기는 선행 연구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위기의 시기로 보고되기도 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23). 보호종료 후 5년 이상 집단에서는 ‘관계’, ‘직장’, ‘사회적 기능’, ‘전문가’, ‘10회기’가 

주요 단어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성인기 사회적 역할과 기능 확장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험적 초점

을 반영한다(이정우, 이소연, 2023). 이와 같은 결과는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정서적 혼란에서 현실 적응, 그리고 사회적 기능 확장으로 경험의 중심이 이동할 뿐 아니

라, 그에 따른 상담 요구와 경험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CQR 분석은 표본 수의 제한과 

공통 경험 중심의 분석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보호종료 후 시간적 변화 가능성을 일부 진술 수준에

서 포착하는 데 그쳤으나,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집단별 언어 패턴 차이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에서 보호 종료 후 경과 시기별로 상담 내

용, 개입의 강조점, 회기 구성 등을 차별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상담 만족도에 따른 집단별 TF-IDF 분석에서도 만족 집단과 불만족 집단의 언어적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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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나타났다. 만족 집단은 ‘도움’, ‘이해’, ‘감정표현’, ‘공감’, ‘친구’, ‘좋은’, ‘진행’ 등 정서적 

지지 경험과 문제 해결 과정, 긍정적 상호작용을 언급한 반면, 불만족 집단은 ‘부모’, ‘일’, ‘시간’, 

‘상황’, ‘설명’, ‘전문’ 등 해결되지 않은 외부 스트레스, 상담정보 및 전문성에 대한 기대를 주로 

언급하였다. 이는 상담 만족도가 정서적 지지, 상담자의 반응성, 상담 과정의 구조화･명확성, 상담

자의 전문성 지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불만족 집단의 경우 상담 관련 정보 

및 전문성에 대한 욕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본 면담에 참여한 7명이 이번 상담이 생애 첫 

심리상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상담관계 형성 단계에서 상담 과정 안내와 상담 구조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결과이다(최해연, 백지성, 2024).

종합하면, 텍스트 마이닝과 CQR분석의 종합적 고려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을 맥

락적 깊이와 패턴 기반의 규칙성이라는 두 차원에서 동시에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방법론

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CQR은 의미 단위와 맥락의 흐름을 기반으로 경험의 심층적 의미 구조를 

드러내는 데 강점이 있으며, 텍스트 마이닝은 발화 빈도와 언어적 규칙성, 집단별 차이를 정량적으

로 식별하여 연구자 해석이 놓칠 수 있는 구조적･집단적 특성을 보완한다. 이는 동일 자료를 다른 

연구자가 분석했을 때 도출되는 해석의 다양성과 유사하게, 인간 연구자 간 해석의 다양성뿐 아니

라 인간 연구자와 기계 분석 간 해석의 다양성과 상호보완성이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참여자의 목소리와 언어표현이 중요한 심리상담 영역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합적 접근이 가지는 

활용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더 나아가 질적 분석과 기계 분석의 통합적 적용은 질적 연구의 타당성

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삼각검증(triangulation)의 한 방법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텍스트 마이닝에 활용된 참여자 면담 

자료의 수가 10명으로 제한적이므로, 대규모 텍스트가 투입되는 경우 다른 토픽이 도출되거나 본 

연구에서 파악되지 않은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다른 자립준

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 전반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대

규모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동일한 면담 자료에 대해 CQR 분석과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병행･비교함으로써 두 분석 방법의 수렴성과 차별적 기여를 탐색하고자 한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

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보다 대규모 표본을 활용한 후속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기

초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선행 CQR 분석 결과와

만 비교하였기 때문에, 다른 질적 분석방법을 적용할 경우 도출될 수 있는 주제 구조나 경험 해석

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질적방법은 분석 과정의 이론적 기반과 접근 방식에 

따라 도출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여러 질적 연구방법론(예: 근거이론, 내러티브 

분석, 주제분석)과 텍스트 마이닝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기계 기반 분석의 타당성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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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텍스트 마이닝과 TF-IDF 결과가 기계에 의해 

도출되더라도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연구자의 해석 편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문가 검토 절차나 다수 연구자의 교차 검토(cross-validation)를 포함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일한 면담 자료에 대해 CQR과 텍스트 마이닝을 

비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상담 경험이 정서적 어려움･관계･상담자 상호작용･정서적 지지 등 

핵심 구조에서 높은 수렴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텍스트 마이닝은 상담의 구조적 조건과 

집단별 언어 패턴을 독립적으로 식별함으로써 CQR이 포착하지 못한 경험 차원을 보완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인간 기반 질적 분석과 기계 기반 텍스트 분석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상담연구에서 두 접근의 통합 활용 가능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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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ext mining analysis with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to gain a multi-

dimensional understanding of the psychotherapy experiences of youth transitioning out of care and to ex-

plore the complementary perspectives offered by human-driven qualitative analysis and machine-based text 

analysis. In-depth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from 10 care-leavers (three males and seven females) who 

had participated in psychotherapy after being discharged from out-of-home care. TF-IDF analysis and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topic modeling were conducted on the transcripts and systematically 

compared with findings from a previous CQR study. A high degree of convergence was revealed between 

the two methods in identifying core themes that characterized clients’ experiences. Both approaches high-

light emotional difficulties, relational and daily-life stressors, interactions with therapists, and experiences 

of emotional support. Notably, the comparative CQR-text mining analysis demonstrated the differential 

contributions of the two methodologies to the same dataset. While CQR captured participants’ subjective 

meanings and depth of experience, revealing nuanced qualitative changes in therapeutic relationships and 

internal reflection processes, text mining approaches objectively identified structural conditions, such as 

the number of counseling sessions and support modalities, as well as contextual differences related to the 

elapsed time since care termination, based on systematic patterns in the textual data. This suggests that 

interpretation-centered approaches and data-driven pattern analysis can complement and cross-validate each 

other, thereby expanding the integrated understanding of the same phenomen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qualitative and text-based pattern analyses information at different levels and can function 

complementarily.

Keyword
Youth Transitioning Out of Care, Psychotherapy, Client Experiences, Text Min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